
[원문]
聖人 種種分別 皆樂離自心 心樖廣大 應用無窮

應眼見色 應耳聞聲 應鼻嗅香 應舌知味 乃至施爲
運動 皆是自心.“성인들의 갖가지 분별은 모두 자
기의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니라. 마음의 크기는
광대한 것이라 응용은 끝이 있을 수 없느니라. 눈
으로사물을보고, 귀로소리를들으며, 코로냄새
를맡으며, 혀로맛을알며, 생각으로분별하며, 움
직이는모든것들이곧마음이니라.”

[해설]
‘성인들의 갖가지 분별은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난것이아니니라.’
‘성인’이란도를깨달은분들을말합니다. 우주
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달
았으며또한하나의마음을쓸수있는분을성인
이라합니다. 우리는너와나를
따로 보고 분별해서 행동하지
만, 성인은항상우주와내가하
나임을 알고 행동합니다. 우주
근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
을쓴단말입니다. 중생들은눈
에보이는것을보고말과행동
을 하지만 성현들은 눈에 보이
든 보이지 않든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보고행하는것에그차
이가있습니다. 이것이바로반
야행입니다. 이 말을 지혜라고
도하지요.
어떤 분이 <반야심경> 강의

를 한 적이 있는데“저 너머에
연기가보이면불이난것을알
수있는데, 이런것을지혜라한
다”고 말을 했어요.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고 세속적 지식의
놀음입니다. 우주의 근본 마음
자리는 모양이 없으니까 문자
나말로표현할수가없습니다.
있다고해도맞지않고없다고해도맞지않기때
문에그당체에서는그어떤표현도할수가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담장 너머에 소꼬리가 보이면

‘아! 저것은소구나’하고알죠? 하지만그것을지
혜라고얘기하면안됩니다. 우리가살아오면서소
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꼬리만 보고도 소인 것을 아는 것이지 지혜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지식과지혜는분명다릅니다.
소의 꼬리도 우주와 하나로 보는 견해가 바로 반
야의논리이며지혜의논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루복(無槲福)을 말씀하셨습

니다. 무루복이란‘새지 않는 복’을 말합니다. 우
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면 너와 나가 따로 없잖
아요. 예를들어, 우리가누구에게한끼의공양을
대접하였다면, 우리는상대를보고하잖아요. 상대
를보고했기때문에인과에걸려서새는복이되
는 겁니다. 언젠가는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인과가옵니다. 그러나상대가우주와하나라고본

다면 우주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우주를 상대로
복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새지 않는 무루복이
되는겁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겪는 일들은 인과

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낳지 못하는
것도인과에의해서일어납니다. 그러나내가행하
는 행위가 우주를 상대로 행한다면 그 상대는 모
양이 있는 것 같지만 반야에서 보면 모양이 아닙
니다. 성인은 우주를 하나로 보고 행하지만, 중생
들은근본을모르고겉모양만보고행하기때문에
인과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것이 차
이가 납니다. 베푸는 것도 우주를 상대로 마음을
두고 행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무루복
을 행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덕과 지혜를 완벽히
갖추신분입니다.
‘마음의 크기는 엄청난 것이라 응용(온갖 미묘

한 작용)은 끝이 있을 수 없느
니라.’
우리의 본래면목은 우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비해 육신
은 우주 차원에선 티끌도 안되
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는일평생잘먹이기위해서살
잖아요. 아무리잘입히고먹이
고한들죽을때는아무런소용
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
경>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
다, 주객이 바뀐 삶을 살고 있
다고설한것이죠.
<법성게>에서“한티끌속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一微塵中
含十方)”는말은티끌과우주가
그대로 하나이기에 나온 말입
니다. 이렇듯위대하고큰마음
을우리는잘못쓰고있습니다.
우주와같은큰마음을우리는
마음대로쓸수있는데, 무시이

래사실이아닌것을사실인양집착하며살아옴으
로써쓰지못할뿐입니다.
‘눈으로사물을보고, 귀로소리를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알며, 생각으로 분별하
며, 움직이는모든것들이곧마음이니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을 보는 모든 것이 마음

아닌 게 없다는 말입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는 중
생세계에서는이해가안되지만성현의세계에서
는마음아닌게없기때문에모든행동또한마음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
은귀가듣고눈이보는것이아닙니다. 마음이눈
과귀를통해서보고듣는겁니다. 
물질과공은다르지않습니다. 얼음과물이다르

지 않듯이 물질과 마음은 곧 하나이기 때문에 일
체가다마음입니다. ‘일체유심조(一檛唯心造) ’란
일체가다마음으로나타난마음의그림자이기때
문에마음아닌게없다고하는말입니다.

■청주혜은사주지

[원문]
신광불매만고휘유(神光不昧萬古徽猷)
입차문래막존지해(入此門槏莫存知解)

-범어사불이문

[번역]
신기로운광명매하지아니하여만고에
아름답네
이문을들어오거든망상을피우지말라.

[선해(禪解)]
여름휴가가다가오고있다. 이러한때에불자들

은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참석, 참선을 통해 자기
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 자신을 새롭게 발견
하는것도매우유익한일이아닐까싶다. 요즘, 우
리나라나 서구(西歐)에서 급격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참선이나 요가 같은 명상수행
이라고한다. 
참선(檙禪)은일찍이석가모니부처님께서무상

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을 이루시고 난 뒤, 제자
들에게직접제시한확실
한깨달음의정로(正槛)이
다. 내적으로참다운자기
의실체인본래심(本槏心)
으로 돌아가 마음자리를
닦아청정하게유지하고, 활용하는수행법이라할
수있다. 
참선은인도의전통적수행인요가에서시발하

여 중국에 이르렀는데 이는 혜능 선사를 거처 제
자들에게이심전심으로깨우침을얻게되는조사
선(祖師禪)으로 이어지고, 훗날 스승으로부터 주
어진공안을상량참구하는간화선으로발전하였
다. 이것은 오늘날 불교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근
간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임제종 계통의
간화선수행의전통이면면히이어져오고있으나,
기실 대다수의 초심자들에게 참선이란 접근하기
에그리용이하지는않는수행법이라할수있다.
어떻든요즘사찰템플스테이에참선수행프로그
램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불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는것은매우고무적이라할수있다.
참선에는 많은 관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

의탐진치삼독심을없애는데필요한소승불교의
기초적선수행인오정심관(五停心觀)은참선수행
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불자나 일반인에게 좋은 선
의안내자가될수있다. 
첫째, 부정관(樂淨觀)은 백골관(白骨觀)이라고

도 하며 이는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이 무상하여
다 썩고 문드러져 더럽고 추한 모습을 관하여 육
체에대한탐욕심을제거하는관법(觀法)이다. 
둘째, 자비관(慈悲觀)은 중생의 고통스런 삶을

관찰하여타인에게무한한자비심을내어분노심

을제거하는관법이다. 
셋째, 인연관(因緣觀)은 삼라만상 모두가 인연

생멸(因緣生滅)하기 때문에 욕심내고 성냄이 다
부질없음을알아내고그러한치심(癡心)을제거하
는관법이라고할수있다. 
넷째, 수식관(樉息觀)을들수있는데번뇌, 망상

의일어남을막고마음을안정시키기위해자신의
숨을 고르게 하고,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관법이다. 이는 초심 수행자가 가장 많
이하는참선법이다.
다섯째, 계분별관(界分別觀)은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사대지수화풍(地水火風)과육근인안이
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등일체가모두무상함을
깨닫는 관법이다. 그리하여 나도 공(空)하고 나의
것이라는 것도 아소공(我所空)하고, 온 우주도 모
두공하다는법공(法空)을깨닫는것이다. 
범어사(梵魚寺)는한국불교에있어서빼놓을수

없는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이다. 원래의상대사
가창건한화엄십찰(華嚴十刹)가운데하나인데임

진왜란 때 전소되어 그 후 큰스님들이 나오면서
중창, 선풍을 진작시켜 1913년 선찰로 바뀌었다.
하지만 비로전에는 화엄종의 주불인 비로자나불
이 모셔져 있다. 비로자나불은 법신불(法身佛)로
서비로자나부처님은청정법신이다. 범어사는그
가람배치에있어교종과선종을아우르는통불교
적인요소를그대로갖추고있는것이특징이다. 
영혼이아름다운사람은법신에서법향이난다

고 한다. 범어사에는 그런 고귀한 선승들이 많다.
화엄십찰이선찰대본산으로바뀌게된것은한국
선불교의중흥조였던경허스님때문이다. 스님은
1900년 범어사에 선원을 개설 수선결사를 주도,
새로운 선수행(禪修檧) 풍토를 조성하였는데 그
뒤를이어용성, 성월, 동산스님이범어사각암자
에선원을창설하여많은선승들을배출양성하였
다. 그리하여 범어사는 한국불교의 선찰대본산으
로자리잡게되었다.  
당시선불교운동이일어나게된계기는일제하

에있었던외척불교에대한저항운동때문이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후 민족적 정기를 끊기 위
해승려들을결혼시켜막식막행(莫食莫檧)을일삼
도록방조했는데이에사상적, 신앙적으로피폐된
조선불교계의 현실을 바로 잡고 전통조선불교를
수호하기위해선불교운동이범어사중심으로일
어났던것이다. 
특히범어사선승들은선학원과선우공제회창

립 때 주도적 역할을 맡으면서 선불교 중흥을 꾀
하면서 일본의 한국불교 말살정책에 대응해왔다.
뿐만아니라각지역에포교당을설치하여불교진
흥운동과근대교육및계몽운동에앞장서는등수
행과교육, 포교분야에서선구적인역할을했다. 
3·1 운동 때는 이곳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이

‘범어사 학림의거’라는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
으며, 전국에서 쓸 태극기를 범어사 암자에서 만
들었다. 또한수시로상해임시정부에독립자금을
몰래 보내는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후 범어사에서 배출한 선지식들은 일본불
교의잔재를청산하고한국불교의전통과정통을
세우기위해정화운동을이끌어온주역을담당하
기도했다. 
범어사가 크게 중창하게 된 것은 조선 광해군

때와숙종때다. 범어사입구에들어서면가장먼
저 눈에 보이는 것은 조계문인데 이는 일주문을
대신한다. 조선시대중기다포식가구의전형적인
양식을지니고있는데보물제1461 호이다. 

불이문은 천왕문과 함
께 창건한 건물이다. 앞
면 3칸, 옆면 1칸의작은
규모로겹처마의맞배지
붕이다. 낮은 기단 위에
원통형의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공포는 내외 2출목의 주심포 양식으로 전체적으
로조선시대후기의모습을계승하고있는건물이
다. 기둥에 적힌 주련은 근·현대의 대표적인 선
승인동산스님이써서걸었다.
‘신광불매만고휘유’의 신광(神光)이란 부처님
의 위대한 팔만사천 법문을 가리킨다. 이것은 만
고의 아름다운 진리이다. 그러므로‘입차문래막
존지해’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는 세상의 망상
인 모든 알음알이를 버리라는 뜻이다. 역으로 말
해, 곧부처님이계신이곳을들어서고나갈때는
세상의 모든 시름과 망상을 놓고 가라는 경구(警
句)이다. 
오늘 날 세상은 지식의 홍수로 인해 인간의 두

뇌가 어지럽다. 이러한 지식들은 한갓 망상에 지
나지않는다. 이젠머리와마음속에든삿된거짓
과 망상들을 지우는 것도 이 세상을 평온하게 살
아가는하나의방법일지도모른다. 
부처님이 바라 볼 때 중생은 한갓 바다에 노니

는물고기와같고산에뛰노는노루와 같다. 그래
서 부처님은 가엾은 중생들을 위해 널리 보제(普
濟)를행하였던것이다.  부처님의팔만사천법문
은중생을고통에서건져주는약방문과같고차안
에서피안으로강을건너게하는뗏목과같다. 부
처님은중생을너무나사랑하는의사이자뱃사공,
아버지같은스승이아닐수없다.

■조계종원로의원

마음의크기를아는가?망상의문은닫고들어오라

문명발달할수록인간의고뇌깊어참선‘열풍’

자신의내면관조하며삶의에너지충전해야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백석(白石) 노인의달마도(1913년작)

달마혈맥론24

월월서서 스스님님의의

주주련련 이이야야기기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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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는누구나쉽게바늘하나로몸에병을다스리는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구전으로내려오던전통따주기를체계화하면서이익을추구하지말고

모든이의건강에도움을주라고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따주기를배운회원들은매달군부대와사회복지시설에서봉사하고있습니다.

누구나쉽게배워활용이가능하며뜻있는분들은연락바랍니다.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7. 25(토) 오후 1시부터

~ 7. 26(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1 2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천년초책자와농축액2일분을무료로보내드립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
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
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
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자연
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
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직접접 몸몸으으로로 느느껴껴 보보십십시시오오..

한겨울 영하 20̊ 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사용하는천년초는유기농천년초100%를사용해만듭니다.

“자연이준최고의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